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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조사(2018)의 청소

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취동기는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사회적 위축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성의 관계를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고, 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의 함의와 한계점,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성취동기, 진로결정성, 사회적 위축, 우울, 순차적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this end, we analyzed adolescents data from the 8th year survey(2018)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MAPS)’ provid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chievement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social withdrawal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 Third, it was found that depres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 Fourth, it was found that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sequen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earched for social support measures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support their career paths, and suggeste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Key Words : Multicutural Adolescent, Achievement Motivation, Career Decision,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Sequential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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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의 진로결정은 당장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현장에 나가기 위해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적절히 탐색한 결과이자 진로의 

방향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활동

을 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1].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청소년 자신이 흥미와 적

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는 것

은 한 개인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필히 다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

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2]. 한 개인의 진로문제는 전 생

애에 걸친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개인은 생애에서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

라는 시간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며 가정, 학교, 

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삶을 영

위해나가고 있다[3]. 전 생애 중에 특히 청소년기는 진

로발달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세계에 대해 충분히 

탐색해야 하는 성장과정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진로에 

있어서의 다양한 영역을 탐색하고 집중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적절한 진로결정을 준비하는 탐색과정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4]. 이러한 성장과정과 탐색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성인기 이후의 진로를 준비하며, 이행

해나가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

라 청소년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며,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때 적극적으

로 진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두 문화가 공존하는 이

중문화를 경험하면서 문화적응을 해나가고 있으며, 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특히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

하는 것에 또래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

타났다[5].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르면[6], 다

문화 청소년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의 자녀와 그 밖에 

부모 혹은 본인이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수

행 등에 지원이 필요한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

하는 자라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일상에서 지

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이중문화 사이에서 문화 

간 충돌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

험하며, 이로 인해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

며 삶에서의 희망과 목적의식 등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7,8].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

적응은 진로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예

측하게 한다.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는 도전의식, 모험심, 책임감 등을 포

함하는 성취동기가 있다[9]. 이 때 다문화 청소년이 가

진 성취동기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취동기는 자신이 노력을 하여 가치있는 과업을 수행

하고자 하거나 중요한 과업을 통해 우수한 성취를 이루

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10]. 

Busato et al[11]에 의하면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수준 

등 진로 관련 변인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

다. 박동진과 김송미[12]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

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13]에서도 성취동기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진로결정을 비교적 원만히 수행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성취동기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위축과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사회적 

위축은 다른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긴장

하거나 주눅들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을 의미한다[14]. 사회적 위축은 실제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5,16]. 다문화 청소년이 갖는 성취동기가 높을 

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위축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이 우수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을수록 타인과의 관

계에서 위축되거나, 이 관계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회적 

위축이 낮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진로결정을 

하는 데 부정적인데, 이들이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진

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유예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에서[17,18],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으면 사회

적 위축이 낮고, 사회적 위축이 낮으면, 진로결정성이 

높다는 경로를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

년의 진로결정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대

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추론되는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의 영향력과 이

들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취동기는 우울과도 유의미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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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이 둘은 유의미한 부적인 상

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다문화 청소년이 

어떠한 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 때 우울을 

낮게 경험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전혜숙, 김지영, 전종

설[13]은 다문화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는 것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을 때 우울이 낮고, 우

울이 낮을 때, 진로결정성이 보다 높다는 경로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 사이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은 이 두 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19-21].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이 높은 경우에 우울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19], 특히 홍나미와 박현

정[20]과 조성희와 박소영[21]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위축에 우울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적으

로 위축되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 청소

년의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우울이 진로결정성에 유의

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이들 변인 간에 순차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이들 관계를 매개하

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상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우울, 진로결정

성 간의 관계에 대해 추론해볼 수 있다. 그렇게 이들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를 쉽게 

찾아볼 수 없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대해 영

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대책을 찾고 마련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밝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사회

적 위축과 우울을 거쳐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

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각각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성을 매개하는 경로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 성취동기

가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각각의 단순매개효과를 살펴볼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인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사회적 위축이 매개하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우울

이 매개하는가?,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

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또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MAPS)’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조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외국인의 자녀들,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표

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조사참여

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22]. 본 연구에서 

활용한 8차년도 조사(2018)에 참여한 청소년의 데이터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남 587명(49.0%), 여 610명(51.0%), 연령(16세 90명

(7.5%), 17세 1,064명(88.9%), 18세 39명(3.3%), 19세 3

명(0.3%), 20세 1명(0,1%), 거주지역(서울 117명(9.8%), 

경인지역 302명(25.2%), 충청/강원지역 240명(20.1%), 

경상지역 280명(23.4%), 전라/제주지역 258명(21.6%)), 

부모 중 외국인 여부(부 37명(3.1%), 모 1,154명(96.4%), 

두 분 모두 외국인 4명(0.3%), 두 분 모두 한국인 2명

(0.2%))이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

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조사(2018)에서 사용한 문

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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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성취동기

성취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Yu & Yang[23]에서 

발췌 및 수정ㆍ보완한 양계민 외[22]가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내가 세운 학습목표

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나는 내가 가치 있다고 생

각하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나 스스로 학습

목표를 결정한다”,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노력한

다”, “나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기대보다는 내가 원하

는 대로 일을 추진한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87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2.2 진로결정성

진로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기학과 한종철[24] 

중 일부를 사용한 양계민 외[22]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았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

고 싶은 일을 결정해놓았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

지 결정하기가 어렵다”이다. 이 중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어떤 진로

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역채점하여 사

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

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833으로 나타나 비교

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2.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희와 김경연[25]

을 수정ㆍ보완한 이경상 외[26]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

체적인 문항은 “나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나는 수줍어 한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0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2.4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상 외[26]가 사용한 문항 

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기운이 별로 없

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

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울기를 잘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외롭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

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이며, 4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이 높다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은 .910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상 자료

를 SPSS 27.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별로 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에 대해 신뢰도 검

증을 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확인하였고,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문제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

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7.0에서 

Hayes[27]의 PROCESS macro 3.5.3을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는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복수의 매개

변수를 투입한 평행다중매개모형을 검증할 수 있으며,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매개효과를 변수마다 분해하므로 개별 변수의 개

별적인 매개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순차적 매개효과을 확인하기 위해 Hayes[27]가 제

시하였던 절차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어

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순

차적 매개효과 모형에서 확인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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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왜도와 첨도의 

점수를 살펴봄으로써 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는데, 본 연

구의 측정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 각각 정규분포성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을 확인하였다[28]. 한편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는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s N Mean S.D Skewness Kurtosis

Achievement 

Motivation
1197 24.29 3.69 -.27(.07) 1.77(.14)

Career 
Decision

1197 10.86 2.70 .03(.07) -.33(.14)

Social 

Withdrawal
1197 11.99 3.66 -.62(.07) -.45(.14)

Depression 1197 17.85 5.67 .29(.07) -.35(.14)

  ***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1. Achievement Motivation 1

2. Career Decision .44*** 1

3. Social Withdrawal -.27*** -.21*** 1

4. Depression -.33*** -.26*** .49*** 1

  *** p<.001 

3.2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를 사

회적 위축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연구모형을 설

정하였고, 각각의 경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

하기 위해 4단계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로 먼저 1단계에서는 성취

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2단계

에서는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으며, 3단계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동시에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4단계

에서는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우울이 동시에 진로결정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때, 4단계에서 확인

되는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효과의 수준(β)이 

1단계와 비교하여 감소되었을 경우에 매개효과가 있다

고 판단한다. 이 때 4단계에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에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보

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히 매개한다고 본다. 

Table 3.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 

  *** p<.001

우선 1단계에서 성취동기의 회귀모형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78.19, p<.001). 그리고 각

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한 결과, 

성취동기의 진로결정성에 대한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3, t=16.68, p<.001). 이로써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단계에서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는 회귀모형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93.87, p<.001). 그리고 각각의 회귀계수를 살펴

본 결과, 성취동기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영향은 정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27, t=-9.69, p<.001). 

이로써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단계에서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대해 영

향을 미친다고 보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32.66, p<.001). 각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위축의 우울에 대한 영향

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β=.43, t=16.80, 

p<.001), 성취동기의 우울에 대한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β=-.22, t=-8.50, p<.001). 이로써 사

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step
outcome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B S.E β t

1

Career

Decision

Achievement 

Motivation
.32 .02 .43 16.68***

F=278.19, p<.001, R-squared=.1888

2

Social

Withdrawal

Achievement 

Motivation
-.28 .03 -.27 -9.69***

F=93.87, p<.001, R-squared=.0728

3
Depression

Achievement 

Motivation
-.33 .04 -.22 -8.50***

Social

Withdrawal
.66 .04 .43 16.80***

F=232.66, p<.001, R-squared=.2804

4

Career

Decision

Achievement 

Motivation
.28 .02 .39 13.96***

Social

Withdrawal
-.04 .02 -.05 -1.82

Depression -.05 .01 -.10 -.34***

F=103.00, p<.001, R-squared=.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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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에서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우울이 진로결정

성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F=103.00, p<.001). 각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성에 대한 

성취동기(β=.39, t=13.96, p<.001), 우울(β=-10, 

t=-.34, p<.001)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위축(β=-.05, t=-1.82, p=.08)의 영향은 유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hrout & Bolger[29]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회귀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부트스트래핑 방법은수가 같은 샘플을 

반복하여 추출한 다음 매개효과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각의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재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95% 신뢰구간(Biased-corrected CI)을 제시하고 그 신뢰

구간 내에 0이 있지 않으면 그 간접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성취동기(AM)가 사회적 위축

(SW)을 통해 진로결정성(CD)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이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B=.0107, 95% Bias-corrected 

CI=-.0015~.0240). 그 다음으로 성취동기(AM)가 우울(D)

을 통해 진로결정성(CD)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신뢰

구간 내에 0이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B=.0165, 95% Bias-corrected 

CI=.0066~.0276). 이를 볼 때 성취동기가 우울을 통해 진로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우울

이 낮아지고 진로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

지막으로 성취동기(AM)가 사회적 위축(SW)과 우울(D)을 순

차적으로 거쳐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B=.0088, 95% 

Bias-corrected CI=.0034~.0417). 이를 볼 때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아지게 되고, 우울이 낮아지며, 진

로결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을 통해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결

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 성취동기와 진

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이들 관계를 완

전매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을 

거치고 우울을 거쳐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4. Bootstrapping results verifying the significance 

of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Bootstrap estimate 95% bias-corrected CI

B S.E
Boot

LLCI

Boot

ULCI

AM→SW→CD .0107 .0066 -.0015 .0240

AM→D→CD .0165 .0053 .0066 .0276

AM→SW→D→CD .0088 .0029 .0034 .0417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기초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는 진로결정성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동진과 김

송미[12]와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13]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은 성취동기에 영

향을 받아 변화되었으며, 성취동기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

계를 사회적 위축이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는 이래혁, 채황석, 오채민[15]와 박동진과 김송미[16]

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사회적 위축이 높

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낮다는 김효선[17]과 정나은과 김

원영[1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

를 통해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

적 위축이 이들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뿐 아니라 우울을 포함하여 그 영

향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에 있

어서 우울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다

고 단정하거나 선행연구 결과와의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

계를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동기와 우

울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동진과 김송미[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다문화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전혜숙, 김지영, 전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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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취

동기, 진로결정성의 관계에 있어서 우울이 이들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우울은 부분매개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성취동기는 우울을 거쳐서도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 간의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밝혀진 바

가 없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울의 매개효과가 밝

혀졌다. 이에 진로결정성에 있어서 우울의 영향력에 대

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

계를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

로결정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영향력이 지속

되는 가운데, 성취동기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순차적

으로 거쳐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특히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을 통해 진로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성취동기가 우

울을 통해서는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성

취동기가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살펴보면, 이

는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축을 거칠 때에는 진로결정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성취동기가 사회적 위

축을 통해 우울을 거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진로결정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홍나미와 박현정[20]과 조성희와 박소영[21]에서 다문

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러한 관계가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 간

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이고,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성

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취동기를 향

상시키는 것이 주효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15], 

이중문화를 수용성을 높이는 것 등의 접근이 효과적이라

고 밝혀진 바 있다[30]. 이를 볼 때 다문화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및 집단상담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소

년 관련 기관들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성취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감소시

키기 위한 실질적인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있어 사회

적 위축과 우울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진로결정

성을 낮추는 유의미한 위험요인인 것이 밝혀진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 등 부정적인 심리

를 다루는 전문적인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비롯하여 체

계적인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들의 진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

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

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

년패널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이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

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하나, 표집된 대상 대다수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인 다문화 청소년들이라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가

정의 자녀가 다문화 청소년 인구 분포에서 다수를 차지

한다고 해도,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살

펴보기에는 다소 제한된다. 후속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

정의 자녀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인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등 다문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들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는 횡단적으로 살펴보았

기에 청소년의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발달에 따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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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

기와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

차적 매개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아 이들 변인의 변화

궤적을 밝힌다면,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특성을 보다 반

영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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